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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명 자 료

배포일자
2021년 5월 3일(월)

총 2매

담당
부서 해양항만과 담당자

∙해양기획팀장 이한남 ☎440-4821
∙담당자 이근왕 ☎440-4822

사진 ▣ 없음   □ 있음 참고자료 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주민들 반발에 갈 곳 잃은 VTS 인천·해수부,     

영종 이전 협의중”에 대한 설명자료
(5월 3일 중부일부 보도)

- 월미산 VTS 전파 음영발생 해소 위해 보완 VTS 설치 검토 중, 부지는 미정 -

- 월미산 VTS 이전 및 조류신호기 이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 없음 -

5.3.(월) 중부일보에서 보도한 < 주민들 반발에 갈 곳 잃은 VTS 인천·해수부, 

영종 이전 협의중 > 관련 설명자료입니다.

□ 주요 보도내용

○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개관하면 VTS의 
레이더 전파가 막히는 음영구역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시설 
부지를 물색 중

○ VTS의 전파 방해, 선박 안전사고 등의 문제 제기에 시가 영
종도 송산~구읍뱃터 구간을 VTS와 조류신호기(레이더), 해양
감시카메라 등의 추가 설치 부지로 검토했으나 주민 반발에 
부딪힌 것

○ 반발이 거세자 결국 해수부와 인천시는 조류신호기를 제외한 
센터만 용역을 통해 영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협의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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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설명 내용

  ○ 인천시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월미산 해상교통관

제센터(VTS)의 전파 방해에 따른 음영구역 발생을 해소할 수 있

는 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음.

  ○ 시는 해소방안으로 보완 VTS 설치방안을 검토 중이며, 설치부지 

선정에 대해서는 해경과 협의 하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

단계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.

  ○ 특히, 월미산 VTS 이전은 당초부터 해소방안에 포함돼 있지 않

았음. 따라서, 시가 월미산 VTS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체의 

내용은 사실과 다름.

  ○ 또한, 조류신호기는 VTS와는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서 이에 대해 

시는 검토한 바가 없음.


